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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한국 문화예술의 집」건립 착수식 참석

- 중앙아시아 지역 최다 규모인 18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사회의

숙원사업 성취 축하

- 동 건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중앙 지역 정부 및 

고려인 동포 사회의 협력 당부

□ 5.19(목)-21(토) 간 우즈베키스탄을 공식방문중인 황교안 총리는 

5.20(금) 미르지요예프 총리 등 우즈베키스탄측 인사 및 고려인 

동포 200여명과 함께「한국 문화예술의 집」건립 착수식에 

참석하였다.

□ 미르지요예프 총리는 축사를 통해 올해 독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 과정에서 헌신적인 기여를 해온 고려인 

동포사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우정의 상징인 「한국 

문화예술의 집」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황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우즈벡 양국 정상의 각별한 관심 하에 

우즈베키스탄 18만 고려인 동포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한국 문화

예술의 집」 건립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축하하고, 동 시설이 한국의 

멋과 매력을 선보이는 교류와 화합의 장이자,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고국과의 유대감을 더욱 굳게 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ㅇ 아울러, 동 시설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타슈켄트 시청, 그리고 고려문화협회와 고려인 동포사회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 「한국 문화예술의 집」건립사업은 지난 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계기 양국 정상간 합의에 의해 성사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토지 3ha를 제공하고, 우리 정부는 건립과 

설비를 지원(약 50억원)하는 등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ㅇ 2018년 4월 경 완공 예정인 동 시설에는 공연장(500석), 전시장, 

대연회장(500석), 소연회장(100석), 게스트하우스, 사무실 등이 들어서게 

되며, 한국 문화공연은 물론 다양한 교육, 전시회, 요리 강습 등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설이 구비될 예정이다.

□ 「한국 문화예술의 집」은 양국 국민간 우호협력 및 교류를 증진하고,

특히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뜻 깊은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황 총리는 5.20(금) 오후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사업 참여 기업들의 CEO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성공적 운영을 통해 제2, 제3의 호혜적 

성공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한국 문화예술의 집 개요. 끝.



[첨부]

 한국 문화예술의 집 개요

 [ 조감도 ] 

[ 사업 개요 ] 

 ㅇ (추진배경) 양국 정상 간 상호 우호증진과 고려인들의 민족문화 보존 등을 

위한 ‘한국 문화예술의 집’ 건립 합의 및 외교부 간 MOU 체결(‘14.6월)



‣ 양국 간 우호증진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의 민족문화 보존 등을 위해

「한국 문화예술의 집」을 건립하기로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합의

‣ 우즈벡은「한국 문화예술의 집」건립을 위해 일정 규모의 토지 무상 제공

‣ 양측은「한국 문화예술의 집」운영 및 활동에 협력 제공

 ㅇ (사업기간/부지위치) ‘15년-‘18년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ㅇ (연 면 적) 4,826.88㎡ / 부지 30,000㎡(우즈벡측 제공)

 ㅇ (주요시설) 공연장(500석), 전시장(500석), 연회장(100석), 게스트하우스, 사무실 등

 ㅇ (총사업비) 59억원(설계비 3.6, 공사비 50, 감리․기타경비 5.4)

      ※‘15년 3.65억원(설계비, 부대비), ‘16년 28억원(시설비) 


